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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석연료 문명은 하늘뿐만 아니라 

땅속까지 망가뜨린다. 화석연료가 배

출한 온실가스는 대기를 데워 해수면

을 상승시키고, 지하수 취수와 화석연

료, 광물 채취 등으로 비어가는 땅속

은 지반을 침하시킨다. 게다가 지구 온

난화는 가뭄을 유발하고, 이것이 지하

수를 더 끌어다 쓰게 해 지반 침하 속

도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까지 

만든다.

‘한겨레’(hani.co.kr)에 따르면 자바

섬 북부 해안을 끼고 있는 인도네시

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해수면 상승

과 지반침하라는 두가지 고통을 한꺼

번에 겪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

하나다.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연간 

8mm씩 상승하는데다 무른 땅과 지하

수 추출, 건물 하중이 어우러져 지반이 

내려앉고 있다. 자카르타 북부 지역의 

지반 침하 속도는 연간 25cm에 이른

다. 이대로 놔두면 2050년에는 자카르

타 북부 지역의 95%가 물에 잠길 것

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 문제가 갈수록 

심각해지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

년까지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주에 

새 수도를 건설하기로 했다.

이런 지반 침하 현상은 세계 곳곳에

서 지금도 진행중이다. 스페인지질광업연구소가 주축

이 된 국제 공동연구진의 시뮬레이션 예측 결과, 이대

로 놔두면 2040년에는 지구 지표면의 8%에 해당하는 

1,200만km2 지역이 50% 이상의 확률로 지반 침하 피

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 미국과 멕시코를 

합쳐 놓은 크기의 광범위한 땅이 주저

앉는다는 예측이다. 이는 전 세계 6억

3,500만명의 주거 생활에 영향을 미치

는 규모다.

연구진이 꼽은 최악의 피해 예상 지역

은 중국 북부 평야지대, 멕시코만 해안

지대, 베트남과 이집트의 삼각주 평야, 

네덜란드, 그리고 멕시코와 이란, 지중

해의 내륙 퇴적분지다. 연구진은 지반 

침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86%는 아

시아인들이며, 지반 침하 위험에 노출

된 30여개국 중 지역 규모나 인구 면에

서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인도와 중국

이라고 밝혔다. 이집트, 방글라데시, 네

덜란드, 이탈리아 4개국은 지반 침하 위

험에 노출된 인구가 전체의 30%를 넘

는다.

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전 세계 대부분

의 국가에서 효과적인 지반 침하 대책

을 수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 쓰일 수 있

기를 기대했다. 연구진은 지반 침하 위험

을 줄이기 위해선 범람을 막고 물 자원

을 덜 쓰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. 

여기에는 농업, 축산, 석유·가스 추출 등 

땅속의 물을 소비하는 산업에 대한 규

제가 포함된다.

지반이 가라앉으면 해수면 상승 위험

이 배가된다. 연구진은“해안지역의 경우 지반 침하의 영

향력이 해수면 상승보다 10배 이상 클 수 있다.”며“특

히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한 지역의 21%, 즉 지반 높이

가 평균 해수면의 1미터 미만인 곳에서는 심각한 영향

을 끼칠 수 있다.”고 경고했다.

IT·과학

2040년, 미국+멕시코 넓이의 지표면이 가라앉는다

▲ 1925년에서 1977년까지 지반이

 무려 9미터나 침하된 캘리포니아주

 산호아킨밸리 지역. 전신주에 1925년

 ~1977년의 지표면 위치 변화가 표시

 돼 있다. 지반 침하의 주원인은 지하

 수 취수다. 사진= serc.carleton.edu


